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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삼양, 클라우드 관제 플랫폼 'SYMON-WEB'로  

본격 수익화 가동 

▶ 출시 반년 만에 대형 계약 연이어 체결...신사업 모멘텀 강화 

<2025-12-01>LK 삼양(225190)이 클라우드 기반 통합 관제 서비스 'SYMON-WEB'을 앞세워 신사업 

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기존 하드웨어 중심 매출 구조에서 벗어나 구독형 플랫폼 비즈니스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 LK 삼양 지능형 열화상 솔루션 브랜드 ‘SYMON’’ 

 

LK 삼양은 올해 6 월 SK 시그넷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58 개소에 대한 SYMON-WEB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SK 시그넷은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1 위 사업자로, 이번 계약은 LK 삼양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타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사업자 30 여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추가 계약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국 100 여 개 업무시설을 관리하는 대형 자산관리사와도 오피스 빌딩 내 

전기차 충전 구역 화재감지 시스템 도입을 확정했다. 

 

 
▲ LK 삼양 ‘SYMON-WEB’ 

 

 

회사 관계자는 “SYMON-WEB이 출시 초기 단계임에도 대형 계약을 연속 확보하며 실적 기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전국 단위 시설을 운영하는 CPO(전기차충전기 운영사업자), PM/FM(자산·시설관리) 



 

   

업체 등에서 도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구독형 수익 모델이 안정화되면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SYMON-WEB의 핵심 경쟁력은 클라우드 아키텍처 기반의 '통합 관제' 기능이다. 기존 열화상 솔루션은 

현장 단위 로컬 관제에 국한돼 있어 전국 단위 다중 현장을 보유한 기업에겐 운영 효율성이 떨어졌다. 

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해야만 실시간 대응이 가능했던 한계를 클라우드 기반 원격 관제로 해결한 

것이다. 

 

여기에 무선 엣지 기술을 접목해 복잡한 통신 공사 없이도 빠른 구축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초기 투자 비용과 구축 기간을 대폭 줄여 고객사의 도입 장벽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SYMON-WEB 은 단순 화재 감지를 넘어 다양한 센서 연동을 통한 종합 열화상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다. 향후 화재·안전·보안을 아우르는 통합 관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LK 삼양은 향후 무선 엣지 기술 상용화와 함께 대형 물류센터, 공공 인프라 등으로 고객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